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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의 잔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묵상
“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.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.” (마태 23,26)

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

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“너는 위선자다”라고 단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

“네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, 네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라.”

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,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, 정죄하기보다
용서하게 되며,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.

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깨끗해 보이는 잔이 아닙니다.
속이 깨끗해져서 겉도 깨끗해지는 잔입니다.

내 안의 먼지를 볼 수 있는 것,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,
그리고 주님께 그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것, 바로 그것이 은총의 시작입니다.

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,
우리는 비로소 착각에서 벗어나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의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
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. 

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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